
분식 나라에서 달리기 시합이 열렸다. 

강력한 우승후보는 김밥과 만두였다. 

오뎅과 단무지는 “김밥 이겨라, 김밥 이

겨라” 외쳤고, 떡복이와 순대는 “만두 이

겨라, 만두 이겨라”하고 외쳤다.  

막상막하의 시합 속에 간발의 차이로 

만두가 1등, 김밥이 2등으로 들어왔다.  

만두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

데 본부석에서 안내방송이 들렸다. 

 

“여러분, 만두 선수는 실격처리 되었습

니다.” 

황당해진 만두, 심사위원에게 물었다. 

“아니 제가 왜 실격이예요?” 

그러자 심판은 대답했다. 

“간장을 찍고 달려야지” 

  

2016년 1월 5일은 우리교회가 112번째 

생일을 맞이하는 해이다.  

감사한 것은 112년 동안 혼자 달려오

지 않았다는 것이다.  

수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뻐

하며 함께 달려왔다는 것이다. 

혼자 달려왔다면 아마 실격처리 되었

을지도 모른다.  

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

기에 우리교회는 충청북도 최초의 감리

교회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

다.  

지금까지 수고했던 이들, 또 앞으로 백

운교회를 지켜갈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

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고, 백운교회가 

품고 있는 백운지역이 충청북도에서 제

일 좋은 땅이 될 것이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<담임목사 신상균> 

 

 

 

 

 

 

 

 

           <1950년대 원서교회 주보사진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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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듣고, 믿고, 따르고” 

백운교회 안내 /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2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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▩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. 

1월호 숨은 그림찾기 응모권 

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

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

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

다.            (1월31일 마감/추첨) 

<숨은그림 : 옷걸이, 토끼, 신발, 곰,

빗> 

이름:              전화번호: 

  

12월호 추첨결과 ▶장규현(원서)
▶임옥실(평동)▶김장복(평동)로 
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
였습니다. 

12월호 정답자 발표 

 

 

▲제천크리스찬 문화제 : 지난 6일 
저녁 7시 백운교회 부채춤 참가. 

Since 1904 

“꿈을 이루는 교회” 

390-883/충북제천시백운면 

천등박달로5안길 8 

Home Page : www.vit2be.com 

담임목사 신상균 

▲당회: 지난 20일 2015년 당회로 모
여 새로운 교회조직을 꾸렸다.  

▲성탄절 유아세례: 지난 25일 김예
은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았다. 

지난 24일 교회학교에서는 성탄절

을 맞아 많은 교우들과 함께 “성탄축

하 전야제”를 드렸다. 유치부부터 청

년부까지 참여, 유치부의 인사말과 

율동을 시작으로 밴드공연, 워십, 드

라마, 연극, 찬양등 정성을 다해 공연

했다. 

2015년을 보내고 새해 병신년이 밝았다. 이제 묵은 것은 버

리고 새것을 맞으며 송구영신의 깊은 정기를 마신다. 

2016년에는 지난해에 

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

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

믿음과 기도로 하나님

께 바치는 뜻 깊은 한 

해가 되기를 우리모두 

기원해 본다. 

모든 시련은 물러가

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

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

는 한 해가 되기를 약

속하며 말씀카드의 의

미를 실천하려 한다. 

 

▶정정수,박명아(박종규집사, 이영

애권사 장녀)=2016년 1월23일(토) 오

후 1시 충주 파라다이스웨딩홀 2층 피

렌체홀. 버스 초원마트앞 12시 출발. 

    축 결 혼   28일(월) 저녁 7시부터 30일(수) 저녁 7시까지 총 7번의 집

회가 서울 갈보리교회 담임이신 강문호목사님을 모시고 심

령 부흥성회를 가졌다. 전 교우가 모두 참석한 이번 집회는 

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

에 “너 하나 뿐이로구나”라는 칭찬 받기를 바란다. 


